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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3년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시각예술 분야 <창작준비> 지원 심의는 총 2차에 걸쳐

서 진행되었으며, 최종적으로 40명의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. 올해의 경우 시각예술분야-창

작준비 지원>에 344명의 많은 작가들이 지원하였습니다. 포트폴리오와 작업계획서를 중심으

로, 신작 준비를 위한 프리프로덕션 작업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며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.

 참석하신 네 분 심의위원의 의견은 아래와 같았습니다.

○ 기존의 창작을 중심으로 그 역량을 판단하였고, 동시에 창작을 위한 준비단계인 만큼 그 

과정이 얼마만큼 체계적인지,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고려하였다. 또한, 작가의 열정적인 태

도 및 사고의 유연성까지 겸비했는지를 심사에 반영하였다.

○ 미술계가 시장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듯 보이는 현 시점에서 보다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

심화된 작품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.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문화재단의 시각예술 창작준비 

기금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작업 성향에 점수를 주었다. 그리고 지원을 위한 많은 

작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수의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청서의 구체성과 

충실성에서 연구의 열의를 가늠하여야 했다.

○ 실험적, 의욕적인 기획서들이 많아 선정이 매우 어려웠다. 자신의 작업을 충실히 설명하

고, 하고자 하는 바를 명료하게 드러낸 기획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. 다만 기획서의 내용과 

제시한포트폴리오의 차이가 큰 경우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었다.

○ 지원자 대다수는 명확한 주제 설정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지니고 있었다. 그러나 경기예

술지원 사업인 만큼 지역과 맥락에 대한 의식과 장르의 외연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심사

에 임했다. 또한 창작 준비를 지원하는 기금인 만큼 도전적이면서도 실험적인 기획과 동시대

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계획안에 좀 더 점수를 배점하였다.


